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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대가 6월 29일 100주년기념관에서 ‘2023년 학생 단기 해외 

탐방 발대식’을 개최했다. 해외 탐방은 7월 5일부터 8월까지 대학생들

이 해외를 방문해 문화, 진로를 탐방할 수 있는 기회다. 올해 해외 탐방

에는 서류·기획 발표·면접을 통과한 25개 팀(96명)이 선발됐다. 탐방 

지역은 미국 독일 네덜란드 호주 프랑스 일본 중국 싱가포르 홍콩 마

카오 대만으로 총 11개국이다.

서울시립대 143학군단 63기 후보생으로 구성된 팀 ‘육삼이들’은 미국

에 방문해 난개발 등 도시 문제를 탐방한다. 창업에 관심 있는 컴퓨터

과학부 학생들로 구성된 ‘Start, Up’ 팀은 실리콘밸리에서 애플리케이션 

시장 동향을 분석한다. 시각디자인 전공 소모임 ‘두들즈’는 그래픽 디

자이너가 되기 위해 네덜란드와 독일로 책 출판 기행을 떠난다. 디자인

학과 팀은 미니멀리즘 디자인 탐방, 환경공학부 팀은 하수도 탐구, 도

시사회학과 팀은 도시 내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사회·공간 문제 분석

을 목표로 일본으로 떠난다. 전자전기컴퓨터공학부 팀 ‘E.T’는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와 대만의 시스템 반도체를 비교 분석하고, 로봇 박람회

를 견학한다.

서울시립대는 해외 탐방 프로그램의 높은 지원 경쟁률을 감안해 2024

년부터는 참여 인원과 예산 지원 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립대, 2023년 단기 해외 탐방 운영

내년부터 인원·예산 확대 연세대가 지난 6월 27일 발표한 2024 QS 

세계대학평가에서 세계 76위(아시아 사립

대 1위)에 올랐다. 해당 평가에는 전 세계 2

천963개 대학이 참여했고, 이 중 1천503개 

대학의 순위가 매겨졌다. 

올해 QS 세계대학평가에선 기존 평가 지

표인 ‘학계 평판’ ‘졸업생 평판’ ‘교원당 논

문 피인용 수’ ‘교원 대비 학생 비율’ ‘외국

인 교수 비율’ ‘외국인 학생 비율’에 ‘국제 

연구 네트워크’ ‘ESG 지표’를 추가했다. 연

세대는 2년 연속 아시아 사립대 1위를 차지

했다.

연세대, 2024 QS 세계대학평가 
아시아 사립대 1위

중앙대는 최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KISTI)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해당 협약

은 ‘국가 R&D 지식·정보 자원 및 인공지능

(AI) 기술 공동 활용’을 목표로 한다. 두 기관

은 국가 R&D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세미나

를 열거나 기술 교류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중앙대는 KISTI가 구축

한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와 연구 

데이터, 오픈액세스 데이터를 공동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중앙대 박상규 총장은 “중앙

대 구성원들이 교내 학술정보원 홈페이지

를 통해 다양한 유형의 학술 자료를 이용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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